
‘해관 1897’은, 1897년 10월 목포 개항과 동시에 '해관'이라는 명칭으로 관세 업무를 
시작했던 장소의 역사적 의미를,‘미식문화갤러리’는‘맛의도시’목포를 대표할 새로운 
미식관광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비전을 나타냅니다.

‘갤러리’는 보통 미술품을 진열·전시·판매하는 장소를 뜻하지만‘미식문화갤러리’가 
담을 미술품은, 味述品(맛 미, 지을 술, 물건 품)으로‘목포 맛’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공간이라는 정체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공간의 명칭은 전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상징성은 더욱 큽니다.

명칭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목포세관은 1897년 10월, 목포 개항과 동시에 해관(海關)이라는 명칭으로 
관세업무를 시작하였고, 1907년 세관으로 개칭된 뒤, 1908년 목포진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이후, 1968년 삼학도로 이전하기 전까지 관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역사성과 근대기 개항도시에서의 중요한 건축사적 의미를 
인정받으며, 2020년 6월, 구)목포세관 본관 터와 세관창고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습니다.

· �역사적 가치가 큰 공간 일대를 의미있게 활용하고,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유익한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본관 터는 노출 전시를 통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창고 2개 동은 보수정비 후, 목포의 맛과 역사, 관광, 문화 등 특색 있는 콘텐츠를 
더해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공간이 탄생하게 된 스토리는 무엇인가요?

공간은 어떻게 활용되어지나요?
· �큰 창고는 9미를 중심으로 한 목포 음식을 맛보고, 쿠킹클래스, 외식 창업교육 
등 ‘음식’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미식문화공간으로 활용됩니다.

· �작은 창고는 목포 개항 및 세관 역사를 담은 역사전시관을 비롯해 관광객들에게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스마트 관광플랫폼으로 조성하였습니다. 

· �야외 공간은, 옛 목포세관의 본관 터는 노출 전시를 통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공간과 시민 쉼터 등으로 활용됩니다.


